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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kswagen의 연비경쟁력 탁월  

- 연비 거품은 대형차 보다 소형차에 많아   

 

소비자는 자기 차의 복합연비가 10㎞/ℓ라면 실제로는 도심에서 8㎞/ℓ를 가고, 고속도로에

서 10.8㎞/ℓ를 간다고 느끼고 있다. 공인연비와 비교해 체감하는 연비의 비율은 소형차 보다는 

대형차가 높았고, 국산차 보다는 수입차가 높았다. 이는 연비의 과장이 있다면 소형차 그리고 

국산차에 더 많음을 보여준다. Volkswagen은 체감연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체감비율도 월등하

게 높아 ‘착한 연비’라 할 만 했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는 제 13차 자동차기획조사

(2013년 7월 자료수집)에서 지난 1년간 새 차를 산 소비자들(7,811명)이 체감하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묻고, 그 차의 공인 복합연비를 얼마로 알고 있는지 물었다. 체감연비를 공인 

복합연비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연비와 공인 복합연비간의 괴리를 확인했다.  

 

우선 소비자의 체감 도심연비와 체감 고속도로연비를 복합연비 산출식에 따라 55:45로 가

중치를 주어 추정 체감복합연비를 구했다. 그 다음 인지 복합연비로 체감 도심연비, 체감 고속

도로연비, 체감 복합연비를 나누어 체감비율을 구했다. 그 결과 복합연비 체감비율의 평균은 

92%, 도심연비의 체감비율은 80%, 고속도로연비의 체감비율은 108%로 나타났다[그림1]. 즉 

공인 복합연비가 10㎞/ℓ라면 도심에서는 8㎞/ℓ, 고속도로에서는 10.8㎞/ℓ, 종합적으로는 9.2㎞/ℓ 

가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었다. 이 비율을 국산차와 수입차로 나누어 비교하면 각 부

문 모두에서 수입차가 3~5%, 거리로는 0.3㎞/ℓ 내지 0.5㎞/ℓ 더 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국산차의 연비에 과장이 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근거 있음을 보여준다.  

[연비4] 자동차 연비 ‘착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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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산·수입차의 연비 체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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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국산 브랜드와 사례수가 60 이상인 수입 브랜드 5개(BMW, Volkswagen, Audi, Benz, 

Toyota)의 체감비율을 복합연비,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로 나누어 구하고, 복합연비 체감비율

을 기준으로 Top5 브랜드를 선정했다[표1]. 그 결과 복합연비 체감비율에서 1위는 유일하게 

100%를 넘긴 Volkswagen(103%)이었으며, 그 다음은 Benz(95%), 한국지엠(94%), 르노삼성

(94%), Toyota(93%)의 순이었다. Volkswagen은 도심연비 체감비율(88%)과 고속도로연비 체감비

율(122%)에서도 단연 1위로 2위 Benz(각각 83%, 114%)를 큰 차이로 앞섰다. Volkswagen의 연

비경쟁력은 탁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표1] 연비 체감비율 Top5 브랜드

체감비율

복합연비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Volkswagen 1. 103 88 (1) 122 (1)

Mercedes-Benz 2. 95 83 (2) 114 (2)

한국지엠 3. 94 82 (4) 109 (6)

르노삼성 4. 94 81 (5) 110 (4)

Toyota 5.  93 82 (3) 107 (8)

%

* * *

* 순위
 

 

표본 사례수가 60이상인 모델 30개의 인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Top 10모델을 선정했다

[표2]. 복합연비 체감비율에서 Genesis가 99%로 1위였으며, 그 다음은 Sonata YF(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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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ze(95%)의 순이었다. Top10의 면면을 보면 준중형 이하의 차는 Cruze와 SM3 두 개에 불과

하다. 나머지 8개는 모두 중형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연비에 대한 과장이 큰 차에서

는 적고, 소형차에서 더 심함을 보여준다. 

 

[표2] 연비 체감비율 Top10 모델

체감비율

복합연비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Volkswagen_Golf † · 104 90 122

Volkswagen_Tiguan † · 102 88 120

Genesis 1. 99 84 (2) 118 (2)

Sonata YF 2. 96 81 (8) 115 (3)

Cruze 3. 95 81 (6) 112 (6)

Equus VI 4. 95 74 (32) 119 (1)

K5 5. 94 80 (12) 111 (10)

Malibu 6. 94 79 (19) 113 (4)

New SM3 7. 94 82 (5) 109 (13)

New SM5(L43) 8. 94 80 (15) 111 (9)

5G Grandeur 9. 94 78 (24) 113 (5)

SantaFe DM 10. 93 81 (11) 107 (16)

%

* 순위
† 60사례 미만~30사례 이상

* * *

 

 

도심연비 체감비율은 Benz E class가 85%로 1위였으나 복합연비 체감비율에서 Top10에 

들지 못해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 모델 중에서는 Genesis가 84%로 가장 높았다. 고속도로 연

비의 체감비율은 Equus VI(119%)와 Genesis(118%)가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형차의 고속

도로 연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수 부족으로 모델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Volkswagen Golf와 Tiguan은 3개 체감

비율 모두에서 발군이었다. 실제 연비가 가장 우수할 뿐 아니라 체감비율도 높아 가장 정직하

다는 인상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복합연비 체감비율의 순위와 고속도로연비 체감비율은 비교적 일치하나 도심

연비 체감비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연비 체감비율과 고속도로연비 체감비율

의 상위권을 중·대형 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위권에는 경·소형차들이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차급의 인지 복합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체감비율 간의 관계를 그

림으로 그렸다[그림2]. 그림은 대형차와 준대형차는 좌-상단에, 경차와 소형차는 정 반대되는 

우-하단에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산차 연비에 과장이 있다면 소형차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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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2] 차급의 인지 복합연비와 고속도로 체감비율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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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있어 연비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비에 과장

이 없는지도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연비는 공인연비에 

비해 평균적으로 7.6% 낮다. 이는 특정 모델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결과 보다 더 낮은 것이다.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하면 3%~5% 더 높게 표시되고 있고, 그것도 연비가 더 중요시되는 경-

소형차의 고속도로 연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연비 자체도 중요하

지만, 자동차 제작사의 정직함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연비가 좋지 않다는 평가에 정직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겹친다면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연비의 우수성과 정직성의 측면에서 Volkswagen은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어

떤 면에서 Volkswagen은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탁월한 연비 경쟁력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아직은 꺼낼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카드라며 아끼고 있는 것 같다. 수입차 시장의 성장

이 한계점에 이르고, 수입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Volkswagen의 연비는 폭발적인 힘을 가

질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변수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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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조 사 명: 2009~2013 자동차 기획조사 

▪ 조사 기관: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 조사 성격: 기획조사(Syndicated study) 

▪ 모 집 단: 전국의 e-mail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자 

▪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우편조사 (e-mail survey) 

▪ 표본 규모: 10만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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